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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 없이 행복 없다.       17-12-13

고대 희랍의 시인 보데우스 (Bodeus)는 말했습니다. “모든 역경 가운데에 뷸운으로 보이는 상황은 이 전에 행복이 있었다는 뜻이다.”  사실 인간은 상시 상황을 비교하면 생활하고 있습니다. 괴에테는 “눈물로 빵을 먹어 본 경험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맛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순탄한 상황은 몸에 해가 된다. 정싱력을 발달 시켜주는 것은 비통인 것이다.”
그렇다고 일부러 역경을 추구하고 비통을 찾아 헤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경 없이 편안한 생활만 해온 사람은 인간적인 단련을 얻지 못하고 따라서  깊은 인간성을 얻지를 못합니다.  깊은 인간성을 형성해주는 것은 역경과 불운이라고 말하면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최초이고 최후의 유대인 수상을 역임한 디스라엘리 (Disraeli)씨는 “역경은 가장 좋은 교사이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라이온 (Lion)이라는 상표로 치약을 개발한 고바야시 후지로 (小林富次郞)라는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여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신약성경의 히브리서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고바야시는 이 구절을 읽고 “그래,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 역경을 이겨내고 말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는 재기하여 큰 성공을 했고  죽는 날까지 위의 성결구절을 항상 암송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조사한 행복지수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의 젊은이들보다 6.25의 참상을 경험한 한인들의 행복지수는 높을 것입니다. 6.25 동란이 터졌을 때 저는 걸어서 서울에서  잔라북도의 고향까지 일주일 이상 걸려서 내려갔습니다.  그런 길을 요즘은 고속열차로 한 시간 여만에 갈 수가 있으니 한국에서 기차를 탈 때마다 저의 행복지수는 올라갔습니다.  일제시대 일제의 통치하에서 굶주림을 격어 본 한인들은 그 고난을 상기하며 하루 세끼의 식사가 귀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세가 드신 분들의 행복지수는 젊은 이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인들도 1930년 대의 공황을 격은 7-80대의 노인들의 행복지수는 공황을 겪지 못한 젊은 층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 노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빼놓지 않고 경제공황 당시를 회상합니다. 부잣집 자녀끼리 결혼을 하여 집도 가구도 다 부모들이 구매해준 부부는 어렵게 시작하여 스스로의 노력으로 집과 가구를 장만한 부부보다 행복지수가 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경을 모르고 성장한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할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행복을 행복으로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미국생활을 시작하면서 시간당 $1.65의 임금을 받고 일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멕시코인들만 하지만 저는 식료품 가게에서 $2도 안되는 최저 임금을 받으면서 진열장의 먼지를 털면서 식품을 정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출산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출산을 의료보험에 포함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 하룻만에 아내가 퇴원을 한 가슴아픈 경험도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무서워서 퇴원하겠다고 의사에게 아내가 하소연을 하던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 되리켜 보면 지난 역경과 고난이 다 행복의 밑거름으로 기억됩니다. 역시 세월이 지나 어느 정도 인생을 알만 하니까 역경과 행복의 관계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역경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역경이 다 훗날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비교치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희망과 끈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의 인생 푸념을 늘어 놓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끝
